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라카타시장  후시미 다카시입니다. 

현재 도쿄나 오사카를 비롯하여  전국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7월에는 50명이 넘는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다시 증가 경향에 있습니다. 최근의 경향으로서는  2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이 세대에게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향후 중노년 

세대나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고령자에게 확산이 염려됩니다.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이대로 감염이 퍼지면 필요한 사람이 의료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 대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예정입니다. 

감염 방지책은 물론 경제를 정체시키는 것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8월 6일)  개최된 긴급 의회에서 제 6탄이 되는 코로나 대책 관련의 보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것이 이것니다. PCR 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한 

“지역외래·검사센터”의 설치를 비롯하여 보육료의 환부나 초중학교 부재중 

가정 아동회실에서 사용하는 소독액의 구입 등  전부 15 사업 총액  약 26억엔이 

됩니다. 

 

이 안에서 이번에 저로부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1 명 3000 엔의 

쿠폰권을 시민 전원에게 배포합니다. 코로나 불황이 장기화하는 중 시내의 가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입니다. 감염 축소기에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경제 대책의 하나입니다만 

실은 감염 확대 방지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쿠폰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게는 

오사카부가 임하고 있는 감염 방지 선언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가게가 늘어나면 늘어날 만큼  시내의 감염 

예방책은 진행되고 있게 되어 시민의 여러분이 더욱 안전하게  시내의 가게를 

이용할 수 있어안심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시민의 여러분께는 꼭  감염 방지 

선언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가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협력 잘 부탁드립니다. 

또 사업자의 여러분께는, 쿠폰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의 대처에 찬성해 

주시고이 기회에 꼭 등록해 주시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에 지지 않는 히라카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갑시다.반드시 넘을수 

있다 ,코로나의 앞으로 !  

 

레이와 2년 8월 6일 

히라카타 시장 후시미 다카시 


